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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먹는 항암제가 개발돼 암환자들이 항암제 주사를 맞기

위해 며칠씩 입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암치료

비용을크게낮출것으로기대된다는언론의대대적인보도가있

었다. 임상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께나 상용화될 것으

로보이지만, 지난5년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과학연구

센터정혜선박사팀의피나는노력이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   

정박사는최근체내흡수율이뛰어난먹는항암제(경구용파클

리탁셀)를 개발하였다. 파클리탁셀은 항암효과가 뛰어나 세계적

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항암제이지만, 물을 비롯한 일반적

인 약물 용매에는 용해도가 매우 낮아 주사제로 쓰일 때도 클레

모포어 등 독성이 있는 물질을 용매로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그동안많은부작용을호소할수밖에없었다. 

“우리들이 개발한 먹는 파클리탁셀은 점막흡착성 전달체를 이

용하여장내에서약물이석출되는것을막고, p-당단백저해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흡수가 잘 되도록 한 것입니다. 먹는 항암제는

생체적합성이뛰어나며, 위장점막에흡착되고소화될필요없이

흡수되는물질로구성되어있죠.”

정 박사는 지난 3년간 서울의대, 중앙대, 카톨릭의대 등에서

동물실험을 통하여 약효를 검증하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독성

을 검증한 결과 독성이 거의 없고, 방광암, 폐암 및 전이암을 효

과적으로치료하는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 그는이러한성과를

인정받아2004년박원희연구상(KIST)을수상하기도했다. 

정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분석

을 통해 해답을 얻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성격

이오늘의그를만들었는지도모른다. 이화여대대학원화학과를

졸업 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로 유학을 떠난 정 박사가 학위과

정2년차종합시험을볼때였다. 

“시험은안(㍊, Proposal)을쓰고그것을발표하여합격여부를

결정하는방식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낸 안은‘지질(Lipid)이 만

드는여러가지상(⾗)중에서곡률이큰큐빅상을만드는것을설

명하는 에너지함수에서 상수값을 결정하는 실험을 제안’하는 것

이었고요.”

그런데, 이 안을 본 지도교수가 갑자기 흥분을 하는 것이 아닌

가. 지도교수는 곧바로 정 박사가 제출한 안을 박사과정 테마로

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정 박사는 이 주제로 1994년‘네이처’지

에발표를하고, 학위논문도쓰게되었다. 

“발은 땅을 굳게 밟고, 눈은 멀고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말과

같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목표를 높게 가져야 해요. 사람

들은보통자기가상상할수있는미래만을현실화시키기때문에

일단꿈을크게가지는거죠. 그리고는즐겁게, 또적극적으로꿈

을실현시키는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으로일을추진해나가다보면좋은결실이저절로따라온다

는 정 박사의 삶의 철학은 과학자를 꿈꾸는 후배들이 귀감을 삼

을만하다. 

그의올해목표는뚜렷하다. 먹는항암제에대한전임상실험을

하고, 좀더 기초적인 측면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요즘

놀라울정도로실험결과가잘나오고있다고하니먹는항암제의

조기상용화를기대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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